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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직업이 그러하겠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양성과정에서부터 녹록지 않다. 교원자격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술, 교직 인․적성 검사의 통과 등 다양한 관문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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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남,� 전북지역의�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2,�

3학년� 총� 164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t� 검정과�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균보다� 약

간� 높고,� 그릿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일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릿에� 대해� 놀이경험은� 약� 10%,� 놀이성은� 약� 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토대로�예비유아교사를�위한� 그릿�증진�프로그램�및�후속� 연구에�대한� 제언을�제시하였다.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playfulness,�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grit.� For� the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questionnaire�

targeting� a� total� of� 164� students� in� the� 2nd� and� 3rd� yea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colleges� in� Seoul,� Chungnam� and� Jeonbu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playfulnes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and� the� grit� was� at� the� average� level.� Secon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lay� experience,� playfulness,� and� grit.� Third,� for� grit,� it� was�

found� that� play� experience� had� an� explanatory� power� of� about� 10%� and� playfulness�

about� 30%.�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grit� enhancement�

program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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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야 비로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다.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여기에 더하여 수

업시연과 교재교구의 제작과 같이 유아교사로서

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도 부여된다. 어

렵게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교사가 되고 난 뒤에

도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아교육기

관의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많은 영유아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적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가 되

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교사가 된 이후 계속 이

직을 하거나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사양성과정과 교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비교적 최

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변인으로 그릿(Grit)을

꼽을 수 있다.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1]를 의미하

며, 실패에 굴하지 않는 인내, 어떤 일을 성취하

고자 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Duckworth[1]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그릿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

였는데, 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이직이나 교사직

에 대한 포기가 많은 유아교사의 특성 상 꼭 필

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 또

는 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그

릿이 교사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정적인 상관 관

계가 있으며, 직무 만족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2-5].

그릿의 발달 경향인 관심, 연습, 목적, 희망[1]

은 어떤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놀이의 특성

과 연결되거나 놀이를 통해 경험 또는 습득 가

능한 요인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Duckworth[1]

역시 생애 초기에는 놀이를 통해 그릿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놀이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재미있

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

나로 개인차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6].

Dewey[7]는 놀이성은 변덕스러움과 무심한 태

도가 아닌 자아발달을 추구하며, 정확한 주의를

기울이려는 개방된 마음이 좀 더 유용할 수 있

도록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성인을 대

상으로 한 놀이성 연구에서 놀이성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만들

며, 일이나 관계 맺기 등의 수행 능력에 있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 9].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놀이성은 그릿이 가지는 특성과 연결 또

는 그릿의 핵심인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놀이성은 놀이경험과 매우 밀접하다.

Bandura[10]는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

회적 환경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

데. 사회적 환경요인은 또래, 교사, 부모이고, 물

리적 환경요인은 놀잇감과 놀이 행동, 미디어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11]. 이와 관련하여

Frost[12]는 사회적 환경요인 중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놀이를 즐겁게 하며, 함께 놀기, 주도적

역할하기 등의 행동을 증진시키고, 물리적 환경

요인 중 놀잇감은 유형과 놀이방법이 단순한 것

보다는 변형 가능한 것, 창의적인 놀잇감으로

또래와 놀이할 때 놀이시간이 지속되고, 창의적

인 방법으로 또래와 협동하고, 협의하며 놀이한

다고 하였다[13].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 놀이

의 유형이나 놀잇감, 놀이에서의 역할 등과 같

은 놀이경험은 개인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그릿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그릿이 교사의 소진, 효

능감 등 교사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어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여 예비교사 개인 변인이 그

릿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자 초기 그릿 발달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놀이

와 관련된 개인 변인 즉, 놀이경험과 놀이성을

선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를

위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

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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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

릿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

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충남, 전북 소재의 전문대

학 유아교육과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

비 연구 과정에서 1학년은 놀이신념에 대한 이

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학년을 제

외한 2, 3학년 164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놀이경험, 놀이성, 그릿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2.2.1� 예비교사의� 놀이경험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험을 측정

하기 위하여 Lee[14]가 사용한 유아교사의 놀이

경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교사

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놀이경험을 묻는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 공간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3문항, 놀이 시간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이 2문항, 놀잇감과 관련된 경

험을 묻는 문항이 5문항, 놀이자와 관련된 경험

을 기억하고 있는 문항이 2문항으로 1점에서 5

점까지 그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놀이경험 중 대부분이 실내놀이

일 경우는 1에 가깝게, 실외놀이일 경우는 5에

가깝게 평정하는 방식이다.

2.2.2� 예비교사의� 놀이성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Park[15]의 놀이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

당 도구는 Glynn과 Webster[16]가 제작한 성인

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

을 수정・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도구로 쾌활성, 상상력, 즉흥성, 기발성의 4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

도구의 문항은 22개의 형용사 쌍(예: 쾌활한-차

분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쌍의 형용사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매우 그렇

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이다’의 중간점수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각 형용사 척도 쌍의 왼쪽

문항이 더 높은 점수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22점에서 15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

교사의 놀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8 이었

다.

� 2.2.3� 예비교사의� 그릿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알아보기 위해

Kim[4]가 사용한 그릿 측정 검사도구를 사용하

였다. 해당 도구는 Duckworth 외[17]가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18]가 번안한

척도로 지속적 관심을 측정하는 6문항과 꾸준한

노력을 측정하는 6문항, 총 12문항을 5점 척도

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 관심 측

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열정,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임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0

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

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1인의 안면타

당도를 거쳤다. 이후 설문 문항의 타당성 및 소

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육과 1학년

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

구 결과 소요 시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놀이

신념의 경우 전공 지식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

한 1학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

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2, 3학년만을 대상으로



JHCLS,� Vol.9,� No.1,� July� 2021

-� 44� -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설문

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3개 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URL 주소를 발송하였다.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은 164명의 응답(2학년

110명, 3학년 54명)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

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예비교사의 놀

이경험과 놀이성, 그릿에 대한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예비유아교사는 어린 시

절 실외놀이, 동적 놀이, 대근육운동 놀이를 약

간 더 많이 하였으며, 놀이를 주로 하였고 놀이

시간은 약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놀잇감에 있어서는 그 개수는 약간 충분하

였으며 놀잇감은 구조성은 보통, 그리고 비교적

성유형이 뚜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놀잇감은 직접 만들거나 찾아서 놀

이하는 것보다 구입하여 놀이한 비중이 약간 높

았고 전자매체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주로

집단놀이를 하였으며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놀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M=4.76/4.98, SD=1.054/.999), 그릿은 평균 수준

(M=2.94/3.13, SD= .505/.478)이었다. 각 변인에

따른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놀이경험에서

는 놀이의 비중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놀이의

비중이 높았으며(t=2.071, p<.01), 놀이 시간에서

2학년이 3학년보다 놀이의 시간이 조금 더 충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t=2.826, p<.01). 놀이

형태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집단 놀이를 많

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t=2.316, p<.05). 그릿

에서는 그릿 전체(t=-2.278, p<.05)와 꾸준한 노

력 변인(t=-2.293, p<.05)에서 3학년이 2학년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성에서는 학년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ariables Grade M SD t

Play�

experi-ence ①� In-outdoor� play
2� 3.70 1.253

.3453 3.63 1.170

②�Dynamic-static� play
2� 2.00 1.125

-1.0133 2.19 1.047

③� Large-small�

� � � muscle� play

2� 2.78 1.061

1.9363 2.44 1.022

④� Learn-play�

� � � proportion

2� 4.00 .899

2.071*3 3.67 1.099

⑤� Time� of� play
2� 4.07 1.090

2.826**3 3.54 1.239

⑥�Number� of� toys
2� 3.72 1.006

.5813 3.61 1.295

⑦� Structivity� of�

� � � toys

2� 3.11 1.191

.2633 3.06 1.295

⑧�Gender� type�

� � � � of� toys

2� 3.35 1.044

-.6863 3.46 1.004

⑨�How� to�

� � � prepare� toys�

2� 3.51 1.098

-.0483 3.52 1.314

⑩� Proportion� of�

� � electronic� toys

2� 2.25 .988

-.9313 2.41 1.158

⑪� Single-group� play
2� 4.20 .886

2.316*3 3.83 1.077

⑫� Role� in� play
2� 3.66 1.052

.4363 3.59 .813

Playful-

ness� ⑬� Cheerfulness
2� 4.99 1.345

-1.9563 5.40 1.086

⑭� Imagination
2� 5.33 .963

-1.6273 5.60 1.050

⑮� Improvisation
2� 4.30 1.039

.3543 4.23 1.305

⑯� Ingenious
2� 4.32 1.408

-.4013 4.42 1.387

⑰� Total� playfulness
2 4.76 1.054

-1.6273 4.98 .999

Grit
⑱� Continual� interest

2� 2.53 .675

-1.2823 2.67 .638

⑲� Steady� effort
2� 3.35 .621

-2.293*3 3.59 .605

⑳� Total� grit
2� 2.94 .505

-2.278*3 3.13 .478
*p� <.05,� **p� <.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y� grade� of�

variable�

[표� 1]�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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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을 위해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유아

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놀이경험 중 실내-외 놀이는 놀이성의 모든

하위 변인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을 나타

냈으며 대-소근육 놀이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

다. 이는 실외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대근육 놀

이를 많이 했을수록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적-정적 활동은 기발성과 부적 상관을, 놀이

의 비중은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몸을 움직이는 동적

인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기발성이 높고, 놀이의

비중이 높았을수록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가 높

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놀이시간은 즉

흥성과 정적 상관을, 놀잇감의 구조성은 기발성

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놀이에서의 역할은 쾌

활성 및 놀이성 전체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

할수록 즉흥성이, 물․ 모래․ 블록 등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였을수록 기발성이

높았으며, 놀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수

록 쾌활성 및 놀이성 전체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릿의 하위 요인

중 지속적 관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변

인은 놀잇감의 마련방법이었다. 어린 시절 놀이

에서 놀잇감을 직접 만들었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릿의 지속적 관심이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대-소근육 놀이와 놀이시간이었다. 어린 시절

놀이에서 대근육 놀이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

고 놀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꾸준한

노력의 점수가 높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릿 전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실내

-외 놀이과 대-소근육 놀이, 놀이시간, 놀잇감의

구조성이었다. 즉 어린 시절 실외놀이를 많이 했

을수록, 대근육 놀이를 많이 했을수록, 놀이시간

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을수록, 사용한 놀잇감의

구조성이 낮았을수록 그릿 점수가 높았다고 해

석 가능하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그릿 간의 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그릿의 하위요인 중 지속적

관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놀이성 변인은 즉흥

성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즉흥성이 낮을

수록 지속적 관심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꾸

준한 노력은 즉흥성을 제외한 모든 놀이성 하위

변인과 놀이성 전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42** -.134 -.455** .189* -.041 .031 -.144 .000 -.135 -.002 .004 .304**

⑭ .210** -.053 -.292** .105 -.021 .025 -.069 .057 .041 -.061 .067 .119

⑮ .253** -.118 -.183* .148 .154* .034 -.071 .028 -.024 .137 .034 .107

⑯ .341** -.174* -.320** .108 .082 .086 -.190* -.067 -.115 .009 .010 .068

⑰ .357** -.149 -.406** .183* .035 .047 -.146 .004 -.098 .033 .023 .230**

*p� <.05,� **p� <.01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and� playfulness� of� pre-service� teacher

[표� 2]�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⑱ .145 -.076 -.122 -.053 -.152 -.031 -.150 -.129 -.202** -.048 -.109 .004

⑲ .152 .004 -.217** .025 -.204** -.034 -.142 -.009 -.030 -.042 -.043 .050

⑳ .190* -.048 -.215** -.019 -.226** -.042 -.188* -.091 -.152 -.058 -.098 .034
*p� <.05,� **p� <.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experience� and� grit� of� pre-service� teacher

[표� 3]�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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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놀이성이 높을수록 꾸준한 노력 점수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그릿 전체 역시 즉흥성을 제외한

모든 놀이성 하위 변인 및 놀이성 전체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놀이성이 높을수록 그

릿 점수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3.2� 예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놀이경험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릿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는 놀이경험 변인으

로는 대-소근육 놀이(β= -.180), 놀이시간(β

=-.294)이 있었으며 약 1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놀이경험 중 대근

육 놀이의 비중과 놀이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

한 인식이 예비교사의 그릿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Dependent Independent� Β β R2� ΔR2 F

Grit

(Constant) 3.827

.175 .109 2.643**

① .049 .119

② .012 .026

③ -.086 -.180*

④ .005 .009

⑤ -.127 -.294**

⑥ .046 .103

⑦ -.045 -.110

⑧ -.023 -.046

⑨ -.024 -.056

⑩ -.024 -.049

⑪ -.075 -.143

⑫ .045 .088
*p� <.05,� **p� <.01

[Table� 5]�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play� experience� on� grit

[표� 5]� 그릿에� 대한� 놀이경험의� 상대적� 설명력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에 대한 놀이

성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분석 과정에서 놀이성 하위 변인 중

쾌활성은 제거되었다. 분석 결과 놀이성은 그릿

에 대해 약 31%(p<.00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으로는 즉흥성(β=

-.812)과 놀이성 전체(β= .948)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흥성은 부적 영향을, 놀이

성 전체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Dependent Independent� Β β R2� ΔR2 F

Grit

(Constant) 2.787

.327 .310 19.062***

⑭ -.116 -.230

⑮ -.361 -.812***

⑯ .040 .111

⑰ .459 .948***

[Table� 6]�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playfulness� on� grit

[표� 6]� 그릿에� 대한� 놀이성의� 상대적� 설명력�

***p� <.001

4.�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어린 시절 놀이경

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릿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먼저 변인별 일반적 경향 및 학년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은 평

균보다 약간 높고, 그릿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놀이경험에서는

놀이 비중과 놀이 시간, 놀이 형태에서, 그릿에

서는 그릿 전체와 꾸준한 노력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릿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그릿 점수

가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

록 그릿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Ha 외의 연

구[19],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고

문제행동 지도전략 수준이 높았다는 Kim[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

⑬ ⑭ ⑮ ⑯ ⑰

⑱ .147 -.019 -.212** .084 .041

⑲ .475** .429** -.014 .332** .394**

⑳ .389** .253** -.149 .261** .270**

**p� <.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and� grit� of�
pre-service� teacher
[표� 4]� 예비유아교사의� 놀이성과� 그릿�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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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들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교사양성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을 하게 되기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릿 점수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

났다. 놀이경험과 놀이성에서는 실외놀이, 대근육

놀이, 동적인 놀이, 놀이의 비중, 놀이 시간, 비구

조적 놀잇감, 놀이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놀이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놀이경험과 그릿 간의 관

계에서는 놀잇감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근육놀이

와 실외 놀이를 많이 하였으며, 놀이 시간은 부족

하였다고 인식하고,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 경험이 그릿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놀이의 특성을 종합하면

즐거움, 자발성, 능동적 참여, 상징성, 비실제성,

과정지향성,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등 일곱 가

지로 규정할 수 있다[21]. 또한 유아들이 제시한

놀이의 기준에서 유아들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하

고 교사의 기대와 참여 정도가 낮으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고, 신체적 활동이 대부분이며, 항상

즐거운 활동을 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2].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

는, 즉 더 ‘놀이스러운’ 놀이경험이 개인의 놀이성,

그릿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놀이경험 중 놀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그릿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몰입이라는 요소와 함께 검토할만한 결과이다.

Na[23]는 몰입을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화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흥미, 유쾌함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가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Csikszentmihalyi[24]는 몰입의 특징

및 몰입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위와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 목적적 경험의 9가지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몰입의 특성은 놀이가 가

지는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놀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식한 것은 실제로

놀이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나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놀이에 몰입을 했을 가

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놀이성과 그릿에서는 놀이성 하위 변인과 그릿

의 꾸준한 노력, 그릿 전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과 그릿의 관계를 분

석한 선행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려

우나 그릿과 유사한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 역

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

며 열심히 도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17], 회복탄력성 역시 고통이나 역경에 의해 상

처받지 않으면서 잘 견뎌내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5]. 유아의 놀이성이 회복탄

력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

Park[26]의 연구를 볼 때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그릿 역시 놀이성과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경험과 놀이성이 그릿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두 변인 모두 그릿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놀이경험은 그

릿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문제 1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두

요인 간에는 분명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성

은 그릿에 대해 약 30%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상

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상관분석 결과 해석에 제시한 것처럼 놀이

성이 그릿과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회복탄력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릿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hoi[27]는 놀이성이

몰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으며,

Duckworth[1]는 몰입과 그릿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몰입과 회복탄력성을

포함하는 그릿에 놀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프

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많은 유아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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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진, 이에 따른 이직이나 교직 포기를 줄이는

데에는 그릿의 증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릿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때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의 놀이성 발달이나

회복탄력성, 몰입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프로그램

에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경험과 놀이성이라는

변인이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런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놀이경험이나 놀이성 그 자체가 아닌 놀이경험에

서 얻게 된 몰입과 회복탄력성 등이 그릿에 영향

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놀이경험과 놀이성, 그릿 간의 관계에서 몰입

이나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매개 효과 등을 분석

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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